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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 읽는 『논어』 강독 

-배움(學)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한 군자의 삶과 태도를 고찰한다. 배움과 생각함

의 관계를 다뤄보고 논어 곳곳에 등장하는 호학하는 자세

에 동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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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無求飽, 居無求安(식무구포 거무구안) 

-『논어(論語)』, <학이(學而)편>

食無求飽(식무구포)는 ‘배불리 먹지 말라’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

居無求安(거무구안) : 거처하는 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다.

과연 ‘편안함’에 정도가 있을까?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듯 원하는 바에는 그 적정한

정도가 없다.

食無求飽(식무구포)

군자(君子)는 의식주에서 단순히 생리적인 배부름과 

편안함을 원하지 않는 것을 너머, 그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飽 - 배부를 포”, “安 - 편안 안” → 배부름과 편안함

을 바라는 것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호학(好學) : 배움(학문)을 좋아함

학(學)의 진정한 의미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와 성장

　

군자(君子)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함이 없고 거처하

는 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다.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호학(好學)의 자세

군자는 단순히 배부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아야 호학(好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공자는 생각했다.

학(學)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다면 배부름과 편안함

을 버려야 한다.



事(일 사)

일은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영

향을 끼친다. 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일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敏(민첩할 민)

나 아닌 누군가가 이 일(事)을 맡았을 때 남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선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 그 관계는 맨 먼저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①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칼이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온정을 나눌 수도 있다.

②말은 내뱉기 쉬우나 실천은 어려운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



민어사이신어언 (敏於事而愼於言)

: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간다.

→ 일상에서 군자의 삶의 태도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

: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바로 잡는다.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살핀다.

도(道)는 어디에 있는가?

① 스승

② 책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

스승과 책을 통해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만나고, 새로 알

게 된 것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수정해 나간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學)

안락함을 버리고 일상에서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

며,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도를 향해 더 나아가는 것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속이는 짓이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논어』 <위정(爲政)편>

배움은 곧 새로운 것을 만나는 과정. 그러나 그 만남이 

곧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새로운 것은

아직 완전한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은 새로운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思(생각할 사) : 무엇이 정말 그러한지 검증하고, 정리

                       하여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배우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

(思)해보지 않았으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성이나 천왕성에 대해 생각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생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다.

생각은 맷돌과 같아서 넣어주는 것만 나온다.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을 때는 자신이 아는 것만

으로 답을 찾으려 한다.

→ 제한된 것들로만 구성하기 시작한다.

→ 구성한 것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한다.



→ 그것을 믿게 된다.

→ 믿은 것을 주장하고 강요한다.

배움(學)은 새로운 것을 만나는 과정이므로 자기 완결

성을 계속 깨뜨리게 한다.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한다. 즉 배움

(學)과 생각(思)은 함께 가야 한다.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

서 생각해보았으나 더해지는 것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 불익, 불여학야)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益(더할 익)

배움은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익(益)이다.



배움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생각만으

로는 얻을 것이 없으니 따라서 배움이 우선하고 생각

(思)이 뒤따라야 한다.

배움은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잃을

까 두려워하라. 

學如不及, 猶恐失之.(학여불급, 유공실지) 

-『논어』 <태백(泰伯)편>

배워야 할것은 무궁히 많으나 나는 아직 거기 도달하

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이미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

는 한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자는 일신의 안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매사에 민첩

하고 말을 삼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군자의 호학은 스승과 책을 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삼

아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자세이다. 

배움이 선행하고 성찰이 뒤따라야 진정한 학문을 완성

한다.  

학문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듯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배

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 이 책은 유교의 경전으로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이 

담긴 어록이다.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며,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기도 하다. 다음 중 이 책의 제목에 해당하

는 것은?

(1) 『맹자』    (2) 『주례』    (3) 『서경』     (4) 『논어』

2. 공자는 학문을 좋아하는 호학(好學)의 자세에서 “식무구포 거

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내세운 군자(君子)의 자세와 그 뜻으로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 가운데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2)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3)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을 경멸해야 호학(好學)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군자는 학문을 추구하는 동시에 배부름과 편안함을 도모해

야 한다.



3. 다음은 공자의『논어』에 나오는 말씀중 하나이다. A와 B에 해

당하는 말이 마르게 짝지어진 것은?

A. 배우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思)해보

지 않았으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B. 생각(思)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롭다.

(1) A: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B: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2) A: 學如不及(학여불급)

 B: 猶恐失之(유공실지)

(3) A: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B: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4) A: 猶恐失之(유공실지)

 B: 學如不及(학여불급)



1. (4)   2.(2)   3.(3)

2. (2) 공자의 식무구포 거무구안(食無求飽, 居無求安) 이라는 

    말은 삶을 사는 데 있어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큰 

    뜻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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